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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툭하면 눈물이 나지?



엄마 아빠랑 영화를 보다가 

무서워서 엉엉 울었어.



왜 우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. 

한참 울다 보면…….



선생님이 내 등을 토닥토닥. 

친구들은 커다랗게 웃어.

“우리 여기서 수영하자.”



난 울보야. 

나도 알아.



아기 때는 울자마자  

엄마가 달려왔어.



엄마가 안아주면 눈물이 뚝!



깔깔 웃다가 찔끔 눈물이 날 때도 있어. 

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?

코끼리는 푸하하 웃다가 방귀도 뿡뿡 뀌는데!  



내가 코만 훌쩍여도 우는 줄 알더라. 

그거 그냥 감기 걸린 거야. 



근데 내가 울 때마다 왜 빤히 쳐다봐? 

좀 모르는 척해주면 안 돼?



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때

입술이 딱 붙고 눈앞이 뿌예져. 

난 왜 그럴까? 



친구들이 손뼉 치면서 응원해 줄 때도 울컥. 



저녁노을을 바라보다가도 눈물이 피잉.



또 운다고 놀리고 싶니? 

울보라고 놀리고 싶어?



뭐?

그게 아니라고? 

나처럼 너도 툭하면 운다고? 

 진짜야?진짜, 



            맘껏 울고 나면,              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. 

 한바탕 소나기 쏟아진 뒤               엄청나게 시원해지는 것처럼.

                이건 우리만               아는 비밀!






